
-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.  

-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, 보고서  
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%가 되지  않을 수 있습니다.  

-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 

-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(생산자)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.  
자료를 인용하실 경우, 원자료 출처(생산자)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일러두기

청소년, ‘마음만 먹으면 마약 구할 수 있다’ 84%!

‘마약 청정국’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하
일 때 붙여지는 명칭이다. 국내 인구 5천만 명을 기준
으로 하면 약 1만 명이 그 한계선인데, 우리나라는 이
미 2000년에 이 기준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처음으
로 2만 명을 돌파하여 2만 7천여 명에 이르렀다. 

더 우려스러운 점은 10~20대를 중심으로 마약에 대한 
경각심이 약화되고 있으며, 이들 연령대의 마약 사범
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. 

현 정부는 마약 문제가 사회 전반에 심각하게 확산되
고 있다고 판단해 출범 초기부터 ‘마약과의 전쟁’을 선
포했다. 그러나 ‘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’, ‘유명 연
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’, 그리고 최근의 외국인 유흥업
소 마약 일당 검거 등 마약 관련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
하고 있다. 

이번 넘버즈에서는 마약 범죄 실태, 마약 이용자의 정
신건강 현황, 그리고 일반 국민의 마약 인식 변화를 통
해 마약 문제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깊숙이 와 있는지 
그 심각성을 조명해 본다.

일반사회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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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대검찰청은 1990년부터 마약류 범죄 관련 현황과 분석을 다룬 ‘마약류 범죄백서’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. 가장 최근 
발표된 백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마약사범은 총 27,611명으로 2010년 대비 184% 증가했다.  

• 같은 날 발표된 유엔 마약범죄사무소(UNODC)의 '2024 세계 마약 보고서'에 따르면 마약 남용 인구는 2022년 2
억 9,200만 명으로 2010년 대비 29% 증가했다. 한국의 마약 추세가 세계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.

[그림] 국내 마약류 사범 수 

[마약 범죄 실태] 
마약사범, 2010년 이후 184% 증가!01

• 마약사범의 특징을 살펴보면 남성이 68%로 10명 중 7명에 해당했고, 범죄 유형별로 보면 ‘마약 투약/소지’ 46%, 
‘마약 유통/밀매’가 33% 순으로 나타났다. 마약사범의 절반 가까이가 마약 사용자인 셈이다.

[그림] 마약사범 특성 (2023, %)

※출처 : 대검찰청, ‘2023 마약류 범죄백서’, 2024.06.26.

1990 ... 2000 ... 2010 ... 2020 2023

27,611명

18,050명

9,732명10,390명

4,222명

마약사범 : 남성 68%, 여성 32%!

[그림] 세계 마약 남용 인구 
          (최근 1년 이내 마약 사용한 15~64세)

2010 2022

29,200명
22,600명184

% 증
가

2억 2,600만 명
2억 9,200만 명

29% 증가

※출처 : 대검찰청, ‘2023 마약류 범죄백서’, 2024.06.26.

여성
32%

남성
68%

기타
10%

마약 제조/생산
11%

마약 유통/밀매
33%

마약 투약/소지
46%

전체 범죄 유형별

※출처 : UNODC, ‘2024 World Drug Report’, 2024.06.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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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023년 마약사범의 비중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30%로 가장 많았고, 그다음으로 30대(24%), 40대
(14%) 순이었다. 10~20대의 비율은 35%로 3명 중 1명 이상, 20~30대 비율은 54%로 절반 이상이었다. 

• 특히 10~20대 마약사범의 비중은 최근 4년 사이 24%에서 35%로 크게 증가했다.

[그림] 연령별 마약사범 비중 (%)

10~20대 마약사범 비중, 최근 4년 사이 24%→35%로 크게 증가!

※출처 : 통계청, ‘한국의 사회동향 2024’, 2024.12.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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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연령 미상

• 이번에는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 이용 실태를 살펴본다.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22년 481명에
서 2023년 1,477명으로 1년 사이 3배나 급격하게 증가했으며, 2011년 대비 무려 36배 증가했다. 국회 보건복지
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실은 젊은층의 마약사범 급증의 원인으로 코로나 이후 SNS 등 비대면 구매 경로의 확대로 
접근성이 높아진 점과,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는 사례 증가를 지목했다.*

[그림] 10대 마약사범 수 변화

※출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, ‘2023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’, 2023.12.10. 
※출처 : 대검찰청, ‘2023 마약류 범죄백서’, 2024.06.26. 
*위즈경제, ‘10~20대 마약범죄 급증…이유는 ‘이것’ 때문’, 2023.01.30. (https://wikyung.com/news/article?news=778)

2011 ... 2019 2020 2021 2022 2023

1,477명

481명450명
313명239명

41명

약 36
배 증
가

10대 마약사범, 지난 12년 사이 36배로 급증!

https://wikyung.com/news/article%5C?news=7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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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실제 온라인 마약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2022년 9,269건으로 4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해 비대면 마약 구입이 확대
되고 있음을 나타냈다. 

• 또한 청소년에게 마약류 구입 용이성에 관해 물어본 결과 무려 84%의 청소년이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을 것이
라고 응답해 마약 이용의 심각성을 나타냈다. 

[그림] 온라인 마약 불법유통 적발 현황 

청소년, ‘마음만 먹으면 마약 구할 수 있다’ 84%!

[그림] 마약류 구입 용이성 인식 (만 14~18세 청소년, %)

※출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, ‘2023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’, 2023.12.10. (만 14~18세 청소년 2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3.05.30.~2023.12.10.)

2018 2022

9,269건

1,482건

마음만 먹으면 
쉽게 구할 수 
있을 것

어렵겠지만 
구할 수 
있을 것

구하기 
어려울 것

절대 구할 수 
없을 것

2
14

58

26

84%

• 이번에는 실제 마약류를 경험한 사용자 실태를 알아본다. 식약처에서 만 19~59세 일반 국민 3,000명을 대상으로 
마약 경험을 물어본 결과 우리가 흔히 마약으로 인지하고 있는 ‘중독 물질’을 한 가지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
3.1%로 나타났다.  

• 또한 ‘살 빼는 약’, 수험생을 위한 ‘공부 잘하는 약’,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전통 마약류,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
통되는 ‘술 깨는 약’, 합성대마 등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중 하나라도 본인이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경우는 
12.9%로 성인 8명 중 1명꼴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마약류 사용 경험 (19~59세 성인)

[마약 사용 실태] 
마약류 경험한 성인, 12.9%!02

※출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, ‘2023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’, 2023.12.10. (만 19~59세 성인 3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3.05.30.~2023.12.10.) 
*중독 물질 : 진정제, 대마초, LSD, 암페타민, 크랙, 코카인, (의사의 처방 없는) 마약성 진통제, 헤로인, 엑스터시, GHB, 메타돈, 마약버섯, 케타민 
**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: 살 빼는 약, 공부 잘하는 약, 술 깨는 약, 합성대마 등 유사 마약류 포함

중독 물질* 
3.1%

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** 
12.9%

6.3
배 
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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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마약류 중독자, 마약 범죄 구속자, 마약 중독 재활자 등을 대상
으로 하는 ‘마약류 사용 실태조사’ 결과를 2022년 공개했다(가장 최근 자료). 이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를 처음 사용
한 이유로 ‘호기심’과 ‘다른 사람의 권유’를 답한 비율이 60% 이상으로 나타났다. 호기심을 잠재울 수 있는 마약의 
유해성을, 특별히 10대 청소년이나 20~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조하는 홍보 활동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.

[그림] 마약류를 처음 사용한 이유 (만 18세 이상 마약류 사용자, 중복응답, %)

마약 경험의 시작, ‘호기심’!

※출처 : 국립정신건강센터, ‘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’, 2022.05. (만 18세 이상 마약류 사용자 540명, 대면조사, 2021.09.03.~2022.04.18.)

호기심 다른사람 
권유

즐기기 
위해서

스트레스 
해소

불쾌한 감정 
(우울, 분노 등)

기타 신체통증 
줄이려고

성적 만족

4681314
21

61
67

• 마약 사용자는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? 마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(SCL-90-R)*를 통
해 항목별 비정상 판정을 받은 비율을 살펴본 결과 ‘우울’이 17%로 가장 높았고, 그다음으로 ‘적대감’(13%), ‘불
안’(13%) 순이었다.  

• 또한 심리 상담 치료가 필요한 ‘우울장애 유병률’은 마약 사용자 절반에 가까운 44%로 나타났다. 이는 전체 국민 
평균(8%)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. 

마약 사용자의 우울장애, 일반 국민보다 압도적으로 높아!

[그림] 마약 사용자의 정신진단 상태 (만 18세 이상 마약 사용자, 
          간이정신진단검사* 비정상 항목 진단자 비율, 상위 8위, %)

우울 적대감 불안 강박 편집증 대인 
예민성

공포/ 
불안

정신증

9101011121313

17

일반 국민 마약 
사용자

44

8

[그림] 우울장애 유병률 
          (우울증 선별도구** 10점 이상 비율, %)

※출처 : 국립정신건강센터, ‘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’, 2022.05. (만 18세 이상 마약류 사용자 540명) 
※출처 : 일반 국민 우울장애-유병률 질병관리청, ‘2023 국민건강통계-국민건강영양조사’ 2024.12. (만 19세 이상 성인, 4,800가구) 
*간이정신진단검사(SCL-90-R) : 신체화, 강박증, 대인 예민성, 우울, 불안, 적대감, 공포불안, 편집증, 정신증 등 9개 차원으로 평가하여 전체 심도지수와 
  9개의 증상 척도를 T점수로 환산.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비정상적  
**우울증 선별도구(PHQ-9) :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위한 9개 항목 구성. 0~4점 : 정상, 5~9점 : 가벼운 우울증, 10~19점 : 중간 정도 우울증, 20점 이상 : 심한 
   우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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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한국중독문화연구소장 김지연 교수는 ‘마약의 끝은 죽음이다’라는 제목의 서적(2023)에서 실제 죽음까지 갈 수 있
는 마약의 위험성을 경고했다. 실제 마약 등의 약물로 죽음에 이른 통계는 어떠할까? 통계개발원은 약물과 관련한 
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약물 관련 사망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, 최근 자료에 따르면 약물로 인한 사망자(마약류∙
불법 약물∙의약품 남용) 수는 2013년 269명에서 2021년 559명으로 8년간 약 2배 증가했다.  

• 또한 의료용 마약류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3년 42명에서 2021년 169명으로 지난 8년간 약 4배 증가했는데, 주
로 졸피뎀 등 수면제와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것이었다.

[그림] 약물로 인한 사망자 수

약물로 인한 사망자, 급증 추세!

[그림] 의료용 마약류*로 인한 사망자 수

※출처 : 통계개발원, ‘약물로 인한 사망통계 분석’, 2023. 
*의료용 마약류 : 진정제, 수면제, 정신작용제, 마약성 진통제 등

2013 2015 2017 2019 2021

559명

423명
321명300명269명

2013 2015 2017 2019 2021

169명

89명101명
70명

42명

약 2배 증
가

약 4배
 증가

• 우리 국민은 마약범죄에 대해 그 심각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? 7가지 범죄 유형을 제시하고 각각의 범죄가 얼
마나 심각한지 확인했다. ‘교통범죄’가 87%로 가장 높았고, 사기 등의 ‘지능범죄’(84%)와 ‘마약범죄’(83%)가 그
다음을 차지했다. 우리 국민은 ‘마약범죄’를 살인, 강도 등의 ‘강력범죄’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었다.

[그림] 범죄 유형별 심각성 인식* (일반 국민, %)

[마약에 대한 국민 인식] 
우리 국민, ‘마약범죄, 살인/강도 등 강력범죄보다 더 심각하다’!03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‘2024 범죄인식조사’, 2024.10.02. (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4.07.26.~07.29.) 
*4점 척도

교통범죄 지능범죄 마약범죄 풍속범죄 강력범죄 절도범죄

697581838487

매우+심각한 편이다

2428
384239

48

매우 심각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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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현 정부는 사회 전반적으로도 마약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출범 초기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. 출범 이
후 2년 동안 마약에 대한 국민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? 최근 한국리서치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, 전체 응
답자 10명 중 9명(89%)은 현재 한국 사회의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2년 전 조사 대비 13%p 증
가했다.  

• 또한 현재 한국이 ‘마약 청정국이 아니다’라는 응답은 87%, ‘마약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’ 86%로 나타났는데 2년 
전 대비 각각 8~9%p 증가한 수치를 기록해 전반적으로 국내 마약 문제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인식이 더 높아진 것
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마약 심각성 인식 (일반 국민, %)

‘한국은 현재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’ 87%!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‘마약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’, 2025.02.05. (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4.12.06.~12.09.) 
*4점 척도, ‘오래 전부터 마약 청정국이 아니었다’+‘과거에는 마약 청정국이었으나 현재는 아니다’ 비율 
**4점 척도, ‘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’+‘어렵겠지만 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’ 비율

마약 문제 
(매우+약간)심각하다

한국은 현재 마약 
청정국이 아니다*

마약을 구할 수  
있을 것이다**

868789
777976

2022 2024

• 응답자에게 2023년 기준 ‘전체 마약류 사범 중 구속된 사람의 비율’과 ‘마약류 사범 1심 선고 형량별 비율’ 정보(아
래 Note 참조)를 제공한 후 국내 마약류 범죄의 처벌 수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, 10명 중 9명(92%)은 우리나
라의 마약 범죄 처벌 수준이 약하다고 답했다.  

• 또한 가장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마약 범죄의 유형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(48%)이 ‘마약 유통 및 밀매’
를 꼽았으며, 그다음으로 ‘마약 제조 및 생산’(33%), ‘마약 소지 및 사용’(10%) 순으로 나타났다. 마약 사용자보다
는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전달하는 자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.

[그림] 국내 마약 범죄 실제 처벌 수준 인식* 
          (일반 국민)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‘마약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’, 2025.02.05. (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4.12.06.~12.09.) 
*4점 척도 
Note) 2023년 전체 마약류 사범 대비 구속된 비율은 12%, 마약류 사범 1심 선고 형량별 비율은 집행유예(40.6%) > 3년 미만(30.7%) > 7년 미만 (10.6%) > 
          1년 미만(8.3%) > 기타(3.2%) > 벌금 (2.9%) > 10년 미만(2.5%) > 10년 이상(1.2%) > 사형무기(0.0%) 등의 순 (2023 마약류 범죄 백서(대검찰청, 
          2024)

우리 국민 10명 중 9명, ‘우리나라 마약 범죄 처벌 수준 약해’!

[그림] 강력 처벌이 필요한 마약범죄 유형 (일반 국민, %)

약하다
92%

강하다 
4%

잘 모르겠다 
4%

마약 유통 
및 밀매

마약 제조 
및 생산

마약 소지 
및 사용

마약 권유 
및 홍보

810

33

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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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국내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을 제시하고, 각 정책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, ‘단속 
강화(93%)’와 ‘처벌 및 형량 강화(92%)’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. 전반적으로 ‘예방’, ‘재활/치
료’보다 ‘처벌/단속’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.

[그림] 마약류 관련 정책 효과 인식 (일반 국민, ‘매우+약간 효과 있다’ 비율*, %) 

마약 문제 개선 방안 : ‘예방/치료·재활’보다 ‘처벌/단속’이 효과적!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‘마약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’, 2025.02.05. (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4.12.06.~12.09.) 
*4점 척도

마약 범죄 
단속 강화

마약 범죄 
처벌·형량 
강화

9293

청소년 대상 
마약류 오남용 
예방 교육

국민 대상 
마약류 오남용 
예방 교육

76
84

마약 중독자 
치료 및 재활 
시설 확대

마약 중독자 
치료 및 재활 
비용 지원

62
78

처벌 및 단속 예방 치료 및 재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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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 보면 좋은 자료 *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넘버즈 인사이트

1. 마약 범죄, 최근 급속도로 증가! 
  - 2023년 국내 마약사범은 총 27,611명으로 2010년 대비 184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2010 

~2022년 세계 마약 남용 인구 증가율(29%)보다 훨씬 가파른 수치이다. 
  - 우리가 흔히 마약으로 인지하고 있는 중독물질 경험률은 3.1%였고, ‘살 빼는 약’ 같은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

마약 경험률은 12.9%로 나타났다. 
2. 청소년 마약 이용과 구입 환경, 성인보다 더 심각해! 
  - 10대 마약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2023년 1,477명으로 12년 사이 무려 3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
  - 청소년에게 마약류 구입 용이성을 물어본 결과 무려 84%가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.

이번호 요약

▶ [뉴스] 마약 ‘쉬쉬’ 말고 교회가 관심 가져야 (CTS뉴스)

범죄는 발생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인지되지 않은 범죄를 암수범죄라고 하는데, 마약범죄가 대표적이다. 한 연구
에서 발표한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(검거 대비 실제 발생범죄 배수)는 약 29배 정도인데 의약품 오남용까지 포
함하면 최대 350배까지도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, 이를 2023년 마약 사용자(27,611명의 46%)에게 적용하면 
400만 명이 훌쩍 넘는 수치이다. 

과거에는 일부 특수 계층에 국한되었던 마약 문제가 이제는 일반 대중으로 확산하고 있으며, 그중에서도 청소년
의 확산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.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 부족과 윤리적 가치
관의 약화가 지적된다. ‘마약 김밥’, ‘마약 베개’ 등 일상적인 상품에 ‘마약’이라는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
있으며, ‘공부 잘하는 약’, ‘살 빼는 약’과 같은 표현으로 불법 약물에 대한 경계심도 약화하고 있다. 또한 경제적 
불안정, 정신적 스트레스와 같은 사회적 요인과 인터넷 및 SNS를 통한 마약 거래의 확산은 효과적인 감시와 규
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. 

이처럼 심각한 마약 문제는 이제 한국교회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. 현재 많은 교회에서 중독 관련 교
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. 먼저 목회자들은 마약을 포함, ‘중독’ 전반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갖추는 
것이 필요할 것이다. 또한 마약의 위험성과 중독의 심각성을 교회 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명확하게 교육할 필
요가 있다. 또한 정신적 공허감과 외로움으로 인해 마약 또는 중독에 빠지는 이들을 위한 상담과 돌봄 사역도 중
요하다.  

‘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’에서 교회출석자 중 마약을 포함, 중독자 비율이 11%에 달하고 있는데, 교인들 
사이에서 중독자들이 스스로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따뜻한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문제 
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.

목회 적용점

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(잠언 25:28)

관련 성경 구절

https://youtu.be/L2r0WRlum8I?si=z6OBH84jU9h_jVaX

